
특 집

논 문

1

크리스천 미술의 덕목과 창의성

V ir tu e  o f  C h r is tia n  a r t a n d  C re a tiv ity

( 동 미 과 ,미 )

Ⅰ.미 가  

Ⅱ. 지  재

Ⅲ. 미  가  ‘ 상  평 ’

Ⅳ. 주  심에 답  

  통 연   19  2  (통  47 )

  미술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



통합연  19  2호(통  47호)

- 10 -

리  미  과 

 ( 동 )

  다움  고    것  리 에게 맡겨진 

귀  다. 런   감당   우리  독  미 가에 

타   가지  보 다. 그리고 리 에 어  

평  미  생 에 어떻게    지, 그리고 마지막  

미    타   가지 실   검  보 다. 

독 미 가들   ‘ 지  재’   지닌다. 간   

지고 태어  재  가운  연계에   질   

 재 다. 우리가  진다  것  사 과 심 없  가 다.  

사 지 다   질 도 없다. 런 에   가지 들  

다. 첫째  우리  러싼 연 계   갖고 돌보  다. 

째  사 에  다.  리   매우 다. 째  

님과  계다. 님께  신  우리   다 리고 웃  

내 몸 럼 사   지닌다.  께 우리  그  주  

내 에 시고 그   여 살  다.

 째  ‘ 상  평 ’  미  가  갖  것 다.

그리 도  미 가들  샬  리지만 미  가운  미  거움  

 경우가 다. 샬  억지  지어   담 런 짐  니  우리  

삶 에  리  연 런  다.

 째  독  미 가들  ‘ 주  심에 답  ’  

 보여  다.   감당 에   가지   

 ‘ 주  경 ’ 고 다   ‘ 재주  경 ’ 다.  

 에  지  경도   지닌다 , 다    

  지닌다.

리  미  에게 어 지 못   독 가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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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  감상  단   상  여  다. 마  거워 

그들에게 복   지가   탓 다. 신  동 에  

 도 가미 어  다. 주님께  마다 독특  삶  

 새 고도,  펼  것  허 다. 그러므  운 

  주  심에 답   므  우리 

독 미 들  에 겠다.

워드: 지  재, 월 , 님  , 다움, 평       

       미  생 , 주, , 연, 거움, , 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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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미 가  

“슬 고  도   상 에  다움과   

것보다    어  겠 가?”1)

 말   브리공동체  립  시  사  들 

랭  (Franky Schaeffer)가 리  미 가들에게 진 말 다. 

가  뿐 니  다 리 감독 지 맡고  다재다  시각

가 랭    역  리  생 에 어 ‘ ’ 

각주가 니  ‘  ’  강 다.

다움  고    것  리 에게 맡겨진 

귀  다. 같   다  미 가에게  훨  에 어 린 

주  리  미 가들     주  과 다.2) 

개신  가  과 미 에  각  다   개 었지만 17  

(Dutch School)  19  허드 리  쿨(Hudsonriver School)  

결같  연  다움  신 색 과 산   , 그리고 

  그 내 가들  사  듬뿍 고 지 도  미  

많  들에  꾸  연 어 고 다. 

그러   들어  게도 에 보  감  미   

어든 것 같다. 움직  게 었고,  다고 도  

 경 에 가 고 생  체에 만  것 같  상  다. 

   다  에 도 우리  리 에게 맡겨진 

 가 게  식 고 고 지 짚어보  다. 

 돌    리  미 가들  지 게 

‘  지’   다  것 다.   감사  

마   것 지    게 에 근 다  

사실 다. 신  신 고 에만 우 다보니 님   보지 

못 고 신  감 만  드러내게 다. 님  , 미  질  

계  신비   뒷 고 ‘ ’ 진리  얼 리  다. 

1) 랭  ,드 니  트 리 역,  복, 커 니 ,1996,p.67
2) ‘ 리  미 ’  게 사  가 많  것같다. 시   티 도  

(Theodore Prescott)  ‘ 리  미 ’  가지  다. 1) 경  리  

주  게 드러낸 ,2) 리  계   신   ,3) 리  

    등 다.  통상 리  만든 미  ‘ 리  

미 ’ 고 도 다고 말 다. It was Good:Making Art to the Glory of 

God,Square Art Books,2000,p.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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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없  연 럽게 신   어주  신  견  

어 다 , 어   도 주  껍질에  어  들다.   

곰곰  가다듬어보  ‘ ’ 진리가   가 없다. 진리  

므  여러 진리가  가 없다. 여러 진리가 다  그것  

가  진리  뿐 진리  가 없다. 우리가 지닌 진리   뿐 

니  사 , , 연 ,역사 ,심리 ,우주 ,  진리  체  

고  진리 다.

님께  주신 것들  그 체  다. 진  가  지닌 것  

리  삶 에 포 어  다. 도   없다. 실 지 

도  우리  삶  답게  그것  통 여 님  

지 신 계  다움  보고  다움  체험  통 여 그  

지니신 다운     게 다. 빈  말  

“  계에  님    빛 지  곳  도 없다. 

우리  그 가  거 고 다우 ,   우주   그  

 에  도당 지 고  시 도 볼  없  것 다.”3) 

님  지 신 계,  “ 게  균  루고   

계 말   거울 ,   거울  달리  볼  없  님  

  다.”4) 

  에  리  미 가  맡    보 고 다. 

과연 님   엇   어  것들  미 가  시각 에 

포 어  지 보 고 다.  사  재에  간략  짚어

보겠고, 리 에게 어 독특 게 타    가지  

본 다 , 리 에 어  평  미  생 에 어떻게 

   지, 그리고 마지막  미    타   가지 

실   검 보 고 다. 

Ⅱ. 지  재

 ‘사  역사’에  열어가 보 . 

그리  리 (Pericles) 시 에  사  생각   지 므  

3)  빈, 독 강 上,   공역,생  말 사,1988,p.103
4) ibid.,p.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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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간  지닌 독특  식 다. 그들에  간  ‘  

동 ’ 고 다.  그 리 에 도 고 망 도 다.  

시  컨(Francis Bacon)  간  독특  질  다루   

 도  만들어 사   다. 연  틀짓고    

 간에게 다  시각 다. 사실  달  도  만들어 

동식  지   것  간과  어 다. 그런가  시러

(Ernst Cassirer)  언어  에 주 여 상징  통  에 

특  주 다.  우리  ‘말  재’  말   사  

달 다. 말  사  살리 도 고 죽 도 다. 말   

말 고도 다. 

에  살펴본 것 럼, 생각 고 건  다룰  고  말  간  

 다  재  별  특   다.

상  주  틀린 것  니지만 여  가 미진   지울 가 

없다. 그것  우리가 말  ‘ ’  시 고  다.  간  

독특  역시 언가  만들어 고 그것  통 여 다  사 과 

감  루  다고 도 틀리지  것 다.  다움에  

우리  시  언어  사 지 도  강 게 통   

 매개 다. 

사 들    고   다고 말 다. 그만  폭 게 

사 에게  미 고 다  다. 같  사  보 도 결같지가 

고 마다 독특  과 미  특질  다  다. 그리 여 

 원  러   동  역사 에  

각 시 다.    

지  상 도 그런지 심  들 가 다.  다고 말  

쪽보다    지 심  쪽   지  것 같다. 가들  

 들어보  개  료 게 지 다.  만 

가  경우도 없지 다.   엇 지  사  거  없게 

어 린 것 같다. 

런 상 에  빈   니  월 (Nicolas 

Wolterstorff)  주  미 게 들린다. 그  간  독특  엇  

    주  지 고 ‘ 지  재(being responsible)’

 사실에 다고 말 다.5) 원  간    지   지고 

5) Nicolas Wolterstorff,Art in Action,Toward a Christion Aesthetic,Grand Rapid,

1978,p.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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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어  재  연계에   질   재  직 간뿐 고 

다.  우리  지 지 어  짐승  다   짐승에  

우   들어본  없다.  연에 도  가꾸고 

 어 살 가  경우  보  어 다. 짐승   지지  

도 그들  죄  니다. 냐  그들에게  식  없  다. 

그러  간  다 다. 어  사    질   에  

 거    것  간  지  재  다. 

 질  간  귀   거 에 간  독특  다고 말 다.

 주 다. 우리 시   께 고민    

다  에 가 없다.  재   죽 다.  진

(振子)   진동과  규  운동  가   울 과 

같다.  들  에 연결 어 지  진   상 들리지 

고 도 움직 지 게 다. 님  사 에    삶에 

균 과 ,  실  여  시계  평  같다. 

가 , 가 운 사 들, 그리고 동료들에 지  뻗쳐 도 다  것  

값진 다.  우리가 사  미 계  직  쪽  고 

말  만  것   망 러운 사실  시 다  얼마  

겠 가? 우리  사   사  직    에 

 다.

 ‘ ’   운가?    살펴볼 

가  것 다. 많  미 가들  ‘ ’  말  거 러워 다. 

 말   들 보다   억  말  

들  다. 실   고    그것  고역  

보  사  많다  에 다.  진다  것  편  도 고 

담 러울 가 다. 심지어 삶에    들  사  

 만들 도 다.  다 가 런 식   간다  

에 다. “  가   병폐  결  병 가 니   

원 지 고  사 지 못 고  마  주지 다   다”6) 

 말  거짓  지만 우리  어   없   말  사실  

들여  다. 

우리가  진다  것  사 과 심 없  가 다. 사 지 

다   질 도 없다. 만   사 에게 런 가 가 

6) Donald DeMarco, The Heart of Virtue,Lessons from Life and Literature Illustrating 

the Beauty and Value of Moral Character, 경역,미 , 가 릭 사,2006.p,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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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 것   말  거  가 없다. 간다움  진  

 에 다.

에  말 듯   삶    가  지니   생 에  

없어    산  같  재 에   다루어 복  삶  가

다주  가 태  워 가   것 다. 진 담  복  다시 

우  에 없  것 럼 계 주 에  다   

 리   돌볼   것 다. 그  우리가 여 

미  리 가 고   에만 가 다. 만  짱  고 

사태  망만 다  도 지  것 다. 가  

엇  달 지겠 가? 우리에게  사  매  걷어 고 마에 

  극  사태  습 고 복 고  청지 들 다.  

체  미 가에게   가지   주어 다고 본다.7)

첫째  우리  러싼 연 계   갖고 돌보  다. 연 

에  많  비  어  것 같다. 워  움  지내  겨울  지 고 

다시 돌   듯  식  식없  고통 에 지내   지  후  

빛  감미 운 식 다. 계 과 과 낮  변 에  어  없다. 

그런 운 변 가 없다  어떻겠 가? 겨울  매 운  염없  

어질 것   어  몰고  우리   에 가 어  것 다. 

  없  진   그  고마운 것 다. 

그 뿐 랴. 다 에 비  빛, 들  답게 꾸미  들,  

  지지  신비 움, 그리고  빛과 산골짜 , 러  

것들  사  마  감동시 고 말 못  어  연 들도 지 못  

  도  우리  가슴  드린다.

 연  간  지 상     다. 지 도 연에 

고통  주  동  계 고 다. 간  죄  말미  사 가 돈독  

연과 간  계가 지  우리 주변에  새가 가고 곤  

사 지  생동 들   상 볼  없게  지경에 다. 사  

어짐과 짐   연  보 것없  고 그럴  간  가 

어 리고 말 다. 연  승리 가  것 같  실  트   

실 ,  쪽  재가 었다.

원  냇 에  고 가 살 고 에  새가 살 고 에  곤 들  

살 다. 그들  리  지 주 커   삼  동  동 들  

7) 연에  , 간에  , 그리고 님께   등  Nicolas 

Wolterstorff,Art in Action,Toward a Christion Aesthetic(Grand Rapid,1978,pp.73-83)

 내  간 린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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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  탈당 다. 연   돌보   간에게도  다  

사실  지 얼마   것 같다. 

연   개 에   평   계,  동  계  

식  시  것 같다. 얼마  다 지 다. 연   것  

시  몫만  닐 것 다.   산  경사생  미

들  몫  어 다. 연  다움  어  과  고 

과  새들과 짐승 등   것들  지 고 보   

쏟   것 다.

그러  연에 여 그 게도 많   건만 가 우리   

 도  것  니다. 브리   “믿  든 계가 님

 말  지어진  우리가 니”(  11:3) 고 다. 우리

 보 지  신  연 에  다. 님  내  계 에 

여 믿  지   우리  그것  지 못 다. 믿  

지  어  도 거짓  뿐 다.8)

째  사 에  다. 말  지만  만   것도 

없  것 같다.   , 계 , 빈 , 별, 지역 별  

거 지만  진  사  에  색 다. 편  간, 고  

간,  간, 폐  간  질타  사  많 도 감싸고 

우   사   다. 지탄  사  많 도  

습  사  다.

근  미  보  간  런 재, 볼 사 운 재  

사 다. 가 과 살 ,  상쯤  그 진다. 그  헤 보  

 간에  식  도사린다.  간   에게도 심  

지 못  심  태우고 갖 열등감과 우월감, 허탈감, 미 

   당  주 연  재  다. 것  

미 에 만 타  상 ? 그 지   것 같다. 우리  실생 에  

격  상  미 에 그  고  것 다.

 ‘ 간’  과 에 몰  다고 다. 언  

어  진실 고 타당  그 엇  다  사실  믿지 다. 그  

간  변  삶  살 간다.9) 그  그  삶  주  

만든 같  러  주  연결 지  단편 만 다. 

신  생각  다  에게 강    없  감 과 생각들  

8)  빈, 독 강 上,1988,p.124
9) 헨리 우웬, 원 역,상  , 도,1999,p.24



통합연  19  2호(통  47호)

- 18 -

럽게 타내   다.

미  언 지 감각  상실  간 편에  것 같다. 니 

 말  간  폄  다    지 다.  

미 가들  런 간  고 고  다.  러운 

에 맡겨 리   도  그런 태도  도  

그럴싸 게 미 도 다. 런 태도   경 지 다.

님  병든   다. 님  어 린   다. 

그  만  사 들  상  사 들  니다. 체가 고  거  

마 에 상  고 살   사 들 었다. 그들  만   그  

 여 고 가 운 가 어 주 다. 어째  그  었 냐고 

꾸짖지 다. 그냥 그 사  주 고 주 다. 

그것  지 다.   극  결  주 다. 진리  

생 과 진   어 에 지 그들에게 가 쳐주 다. 그  

 사  , 사 그 사  편없  사  색  사  강도  

 들과   식   심지어 살 지 도 지지 

고  사 다. 

그들에게 원  과 사   펼 다. 그  간에  

사   사  건  사  격  다. 죽 지 우리  

사 신    그리 도 우리 주님 시다. 우리가 웃    

어  식   지  사   어주신 다.

째  님과  계다. 님께  신  우리   

다 리고 웃  내 몸 럼 사   지닌다.  께 우리  

그  주   내 에  다.  간  신  님  

엄과 비 보  지 , 결단  신  비  상태   식

  없다.10) 브  님   보   가  갈  

‘티 ’(  18:27)에 과 다  사실  , 엘리 도  얼  

겉  가리지 고  주께  가  심  감  견 낼 가 없었다. 

그러  그  만 지닌  니   사  우리에게 

신다. 주 신 님께   우리  들어주시 , 리  

다 리시 , 심  시  각  복  우리  워주신다. 

 우리  그  든 복  근원 시 , 님    것도 

  , 러  든 것  식  에   님께 

 사   없다  것  게 다.  복  그 에게  

10)  빈, 독 강 上,   공역,생  말 사,1988,p.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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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 것  믿게   “마  시내   샘 근원  가  것 럼 

그 복  근원에 지 도  게 다.”11) 

그   님  심과 심    것 다. 

 그  들    도 실 것  믿어   것 다. 

그러 에 님   심   그리 도  미 가들  님께 

가   그 께 감사    것  마 지 겠 가? 

“   내가  여 지었 니   게  니 ”

(사 43:21)

상에  살펴보 듯  우리에게 주어진   가지  다. 

리 ,   다 리  것 고 웃  사  것  마지막  

님  님  들 고 경  것 다.

 것도 질 것  없  사   것도 없  사 고  

  것 다. 진  식  동   우리  말 복   

삶  보  만 게 다. 그런 에   단  동   

니 , 사  시   미 고 겠다. 가슴에  우러  

원  마  가질  님께 진  감사  고  드리게 다.

Ⅲ.미  가  ‘ 상  평 ’

우리  평  없  상에 살고 다. 주리  들, 진 , 폭 과 

강간, 그리고 움과 움에 어    사 들, 망에 빠진 

,    보  우리  포  빈민 , 만원   

감 들, 집단 살, 어린  , 고 , 살  등  마주 게 다. 우리  

   다. 러워   다. 런 들  미 고 

극  사  간  에   들 에  

상에 감 지고 심지어 그 사실 체    마비  도 

다.

그림  보 도 통  상에  들  얼룩  다. 폭 과 

억 , , , 움, , 질 , , 고독  겨 다루  

재가  가  것   강 게 냐 경쟁 듯  다 어 

다. 그러  런 것들  볼  우리  진  평 에  

11) ibid.,p.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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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 러움, 죄 감, 감 등  게 만든다. 

엇보다  것  평 (shalom,eiren ,peace)  근원에  고 시  

것 다. 우엔  “가   께 가 게 시고   께  

가 시 , 거 당  들과 께 거 당  가 신 그 께 당신  

 고 시 ”12)고 말 다. 그  , , 경  어루만

지시고 그들에게  격  주시고  죽 시고 거 당 시고 

당 신 님께 주  것  다. 

평  우리에게 지 다. 우리 에  평  재 지  에 

과 싸움  지  고독  에  헤어 지도 못 다. 

진  평  직 그리 도께  다. 그  주  평  심  

상  리고   꾸  심  고통  복  역 시 다. 

우리  움  그  가운    다. ‘평강  ’(사 9:6)  

신 것  결  우연  니다. 그  우리에게 평  주시러  

다.

 “ 경  에  신  우리에게 어 주시리니 가 다운 

  다운  삼림  여 게 리  그 에 공평  에 

거  가 다운 에 리니  공  평   결과  

원  평 과   내  평  집과  거   

 곳에 니   그 삼림  우 에 상 고  리  

든 가에  뿌리고  귀  그리    복  니 ”

(사 32:15-20) 

사  체  동  사  평 , 그리고 동 과 사  사  

평  말 다. 

“ 새  에   싹   그 뿌리에   가지가  결실  

것  여  신 곧 지   신  략과 재  신  지식과 

여  경  신  그 에 강림 시리니 그가 여  경  

거움  삼  것  그 에 보   심  니  귀에 들리  

 단  니  공  빈   심  직  상  

겸   단  것  그  막  상    운  

 죽  것  공  그 허리  삼  실  몸   삼 리  

12) 헨리 우웬, 역, 에  ,IVP,1995,p.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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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리가 어린 과 께 거   어린 염  께 우  

지  어린 사  살진 짐승  께 어 어린 에게 리   

곰  께  그것들  새 가 께 엎드리  사 가 럼   

것    가 독사  에    뗀 어린 가 독사  

에   것 ”(사 11:1-8)

사 가 언  ‘싹’  가복 에  님  탄생   사들  

미가운  다. “지극   곳에  님께  에  

뻐 심   사 들 에 평 다”(  2:14)  가랴  님  

“어 움과 죽  그 에  에게 비취고 우리  평강   

도 시리 다.”(  1:79)고 언 다.  시므  “주재여  

말 신   평   주시  도다”(  2:29)고 님  진  

 주시   사 다. 드  님   ‘ 평  

복 ’(  10:36)    게 었다고 다.  울 생  님  

“     에게 평  고 가 운   들에게 

평  ”(엡 2:17) 다고 개 다. 

님  든 원에  ‘평  ’가 신다. 그   원만  

니  리  원, 사  원, 심리  원, 그리고  원에  평  

주  시  공 가 신다. 

평  경에  연  강 어  말 다. 독  통에  

지  평   리 강 도 지  없다. 사실 우리  

든 계에  평  가운  지내도  지  다. 님과  계 

신과  계, 웃과  계, 그리고 연과  계에  평  빼  

 없다. 월  “샬  개심  갖지  상태  지  뿐 

니  가  상  평  거움(enjoyment)”13) 고 말 다. 샬  

가운  거  것  님 에  게 사  것 고 연 에  겁게 

사  것  동료  겁게 지내  것  신  삶  겁게  

것 다.

과 거움  님께  허 신 복 다. 그리 도  엄 과 

 태도  견지  다  견  경  지지  지 못 다. 님  

우리가  가운  살  원 신다. “내가  니  사  

거워  것보다   것  없  님  사  

  살게 신  동  고  에 것  상 께  것 리 ”

13) Nicolas Wolterstorff,Art in Action,Toward a Christion Aesthetic,p.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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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8:15) 

그리 도  미 가들  샬  리지만 미  가운  미  

거움   경우가  것 같다. 샬  억지  지어   담 런 

짐  니  우리  삶 에  리  연 런  다. 우리 

심 에  우러  감사  시  식   감 다. 마 가지  

님  계에 살  미  거움  지 다  그건 말  

님  경  것  니다. 그   우리  님께  

지 신 계   감탄 지   없고 지   

없 ,  상  럼 답게 지 신 것에  감사 지   

없다. 

평강  리   미  만 도 릴  다. 평강  님과 

연  마 에   것 므  우리  상 든 에     

다. 그런  경건  그리 도  미  생  리  경  

 것 같다. “ 님  엄에  경  시   냉 고 편에 

보 고 어 린 복 같  말 다”14)  어 ? 든 그 게 

 지  것 다. 다움  별   간에게만 

주신 것  님   가   타내  다. 냐  사  

말고 심미  지닌 다   다   들어본  없  다. 

건강   님  주신 보 다. 집  , 직 , 비  

컴퓨 ,  과에 지쳐 에  우리   었다  우리  

냉담   보내  신    다. 

“신  들   므 , 우리 마  생동감 고 강 지 

다  우리 마 에  그 들  본질과 에 어울리    

 없다. 신 에 럼 우리  움직  만  곳  없다. 

그리고 신 에 럼 우리   미지근  운 곳  없다.”15)

냉담과  주님  원 시  열 과 생동감과   말들 다. 

그럼  쇠  여  열쇠  엇 가? 그것   단 에드워

(Jonathan Edwards)가 에  말  신 다. 내가 냉담과  

쇠   통에 겨     열    열쇠  

그리 도께 달 가  것뿐 다. 

님   여러 곳에  빛 다. 우리  마  님  

다  그    없  것 다.  그  보고 뻐  

14) John Piper,Desiring God, 역,여  뻐 -  독  주  상,생

 말 사,1998,p.111
15) 같  ,p.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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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니다. 우리가   드리지 고 게 드리듯   

감  그 체가 다. 어린 가  열어보고 신  원  

    “    복 고 감사  껴  

가?” 고 질 지 다.  억지   것  니  

마 에    것 다. 어  것  단  뻐  게 니  

그 체   감상 고 거움    도   다. 색  

 보  그 체  듯  도 그 체   것 다. 색  

  것  연에   가 니다.  감상

 것  시간  돌 가 니다. 연에  빛  님   

보   에 어   질 , 그리고 다움  보  

다.    비  우리에게 주신 것들  귀   든 

것들  우리  여 보 시  우리에게 허 신 님  엄 우신 

과 우신 돌보심에 감탄 게 다.

 여  든  다   말  것  니다. 건강  

못   우리   게 만들고 심  고 감  

폭시 , 도 도 없  공상  에 빠 리게 만든다.  체  

 그것    진다. 도 담  타  후 죄  

염  지 못 다. 그러  그 다고  죄  들었  

에 죄  것   못  생각 다. 사실  것  만  

니  간   든 것 지 다. 

 감각 므  것   것  생각  리 고  에  

비 었다. 원  주 들  질과 신  여 질  것  

질없  여  경  다. 그들  색  어, , 그리고 

리 가 주  감각   다. 그러  러  원  

리  경우에  당 지 다. 질과 신   다. 

사  체 뿐 만 니  마 도   다고 다. 우리  

마  님  주님  시 다  우리  몸도 그  진  주  

들 다  것  미  ‘ 님   ’(고  10:31)  것  

마  뿐 니  체도 그  에  것  미 다. 우리가 

다움에  것  다움  시  그   가  

다. 주 신 님  빼어 닮  가들  얼마  럽고  

복  재 가?

 님  주신 질  것  울 가 없다. 경에  리  

들  게 지어 다   보  어 다. 질계에  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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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색 , 어, , 리  가 답다. 그리고 그런 것들  

에 겨  미 도 답다. 

리  미 가들  재  재료    가 없다. 리 들  

 리 공 에   재(鐵材)  사 여 건  지  가 

없다. 그 재  쓰지 다고  리  사업   운 

 지  것  니다. 재가 그리 도  신  타내지  

다. 마 가지  리  도  재  것  니다.  격

과 사상  타내   연 럽듯   마 과 신  타내  것  

연 럽다. 얼마   독   가가 가 니  

 재  여 감사 고 그 재  웃에 여, 연에 여 

님께 여 사  돌리  것  다. 내가 님께 들  지 

  고 지  것과 께  언어가 독  지 

고 상 에게  달 고 지,  질   

담보 고 지, 그 시  사 , , 사상  에 얼마  고민

 것  독  에  고 지가  다. 

빈  말 럼 우리  신 극 에   가  다.16) 

가  것  없  것에 어  실체   것 다. 

감각  에 빠  님께 감각 지거  리 어 갈  도 

다. 다  사 에   다 고 못 고   진  에  

몸 림 도 다. 런 상사   것 없  것  극  것   

각    어 다. 생     청  신  재산  

사  지 엇과도 비   없  귀  보  견  못  것과 

같다. 

“진리에 뿌리  내리고 다  우리들 말  보다도  신감과 

거움과 취감  가지고 상   볼  다.  동과 

타 생   고 그  에  사  사 들  도 많다. 

그러  신   님  상  욱 폭 게   도  우리  

여  운 경험 어     우리  각 사  가  닫게 

 것 다.  웃에  심과 사 과 비가 욱 워  

다. -- 사 들  에  뿐 니   에 도 그리 도 에  

 삶  리 고 원  다.  움  님  상  

  우리들 신과 다  사 들       

다.”17)

16)  빈, 독 강 上,p.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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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주  심에 답  

 

독  미 들  보다  신감과 거움과 취감  가  

다.    삶  릴 에만 웃들도 리  러워 게  

것 다. 생 도 마 가지다. 상과 등  돌리고 직  미 에만 

 쏟 다  본  가 지  주  사 에게 지 얼마  

 미 지 다.     가지 태도  살펴보 고 다. 

 ‘ 주  경 ’ 고 다   ‘ 재주  경 ’ 다.  

 에  지  경도   지닌다 , 다    

  지닌다.

어  가   도   도  신   다. 그리고 

내 도 신 과  내  운다. 러   에 

  ‘ 주  경 ’  것 다. 주  경  주 에  

 볼   태도 다.  것도   다. 

그러  우리       감동  어내 , 가 

감상 에게 미내  달   다   억 .  답지 

못  감상 에게 감동  주지 못 다. 감동  어   사 에 여 

   어  마  움직 지  주어지  것  

니다. 체   내  진실 고 식 사가 탁월   감동  

얻 다. 그런  ‘ 주  경 ’에  내  진실  식 사에  

  다.  당 만   것도 니다. 감상  

신     식  에   신경  쓸 가 

다. 열 과 울러  단계   단단 , , , 닉  

연마가 다.

리  미  에게 어 지 못   독 가 가 

니  감상  단   상  여  다. 마  거워 

그들에게 복   지가   탓 다. 리 고 런 

‘거룩  생각’  갖지  사  없  것 다. 가  감상 에게 가  

주 고 득시  쓴다. 감상 에게  여지  겨주지 다. 

내   그  드러  보  단지 럼 여겨질 도 다. 

17) 랭  ,  복,pp.57-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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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 도    그 게 마 다. 식  

  거 지  단 운 업 식, 특  타 도 

 것 럼 고 식  답습   감상  동  어내  

어 다. 독미 고  미 식    것  닌  

리  미 가들  걸  마냥 심 럽고 극 만 다. 

다   경   지  상  재  다. 

러  태도  ‘ 재주  경 ’ 고    것 다.  

경우에  신 심   같   내  강 다. 경  그리거  

 십 가  그리거   도  그리  것 등 다. 런 들  

리 에게   미지들 어  편 게 경험 다. 감상 가 

단 에 가  도    고 시지   간   도  

어 다. 거 에 리  삶과  가 가 어  것도 

사실 다.

그러  재주  경   당  얻 지 지만 다움  

고  가   다. 재   것  택 다고 

 신   어지지  웃     것도 니다. 

그리 도께  직  시므  독  재   내 울 가 

없지 ? 미     심  그릴  어도 

그림 체가  니다. 우리  직  도  드리고   

주님께   게 주시지 ? 그림  가 니므   

지 게  것   것에 신  리  본다.

미 사   마커(Rookmaaker)도  같  견    

다. 그  “미 에  리  마에 지 고 신에 다.  

 지  실체에 다”18)고 다. 만  우리가 재  마에 

집 지 다 , 리   미  특  미지  에 

연연 지 고 도 얼마든지 독  계  타낼   것 다.

  마커   ‘  ’  ‘거룩  고’  삼지 

말 것   고   다. 심   님    

 것 지 독  습  틀  견고  지  것과  다 다. 

브 트   시리 ,  마태 곡   것  그 들  

원   단  니  그 체  었  미  

 사실   가 다.19) 

18) It was Good:Making Art to the Glory of God,p.143 재
19) H.R.Rookmaaker,Art needs no justification,1978, 독  , 헌 역, 독

생 ,1987,p.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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듯  님   타내  것    재  취 다고 

  것  니다. 님  지  만드신  뿐 니  

우리  삶 가운  께 신다.  든 에 어 그 과  

주님  말   사  것  님    우리  삶  태도 다. 

 보  것  우리   닌 다. 사 들에게 엇 가 

웅변  쓰거  원   달  내  닌 시지  달 고 

    경우가 다. 

C.S 루 , 리  가   에  신   뻔 다고 

러 게 말   다.20) 가가  언  우다보  

 지 고 억지 럽게  가  다  다.  가 

니  에 식  통 여 감상   감동  어내지 

  다. 루  그러   가   그  매체  특  

 , 득    체에  시지  드러낼   

다고 보 다. 만  그가 가  언어 사에   가  

색 과 태 사에  다  다. 미 사가 가 질  게 

 어떻게  직업  통 여 님께  돌릴  겠 가. 

님께  우리에게 주신  과 같   그 에 

 동  동  것과 다 다. 우리  주님께  마다 독특  

삶   새 고도,  펼  것  허 다. “ 운 

  주  심에 답   ”21)(Nicolas 

Berdyaev)  말도 다. 우리에게 주신  게 개 고 

사  님께 욱  돌릴  다  말 다.  말  

맞다 , 리  미 가들  신   업  통  주 님  

우신 계   드러내고  그  다운  비  여 다  

 다. 우리가   것  님  주신 다움과  

거워  고  열심    경 움  견  다. 

그   우리  니 럼 럽고 감사   어  

겠 가.

20) It was Good:Making Art to the Glory of God,p.27
21) It was Good:Making Art to the Glory of God,p.190



통합연  19  2호(통  47호)

- 28 -

고 헌 

  

   내 헌

  빈,『 독 강  上,中,下』,   공역,생  말 사,1988.

 헨리 우웬,『상  』, 원 역, 도,1999.

 헨리 우웬,『 에  』 역,IVP,1995.

 랭  ,『  복』,드 니  트 리 역, 커 니 ,1996. 

 H.R.Rookmaaker,Art needs no justification,1978,『 독  』, 헌

역, 독 생 ,1987.

 John Piper,Desiring God, 역,『여  뻐 -  독  

주  상』,생  말 사,1998.

 Donald DeMarco, The Heart of Virtue,Lessons from Life and 

Literature       Illustrating the Beauty and Value of  Moral 

Character, 경역,『미 』, 가 릭 사,2006.

   헌

 Nicolas Wolterstorff,Art in Action,Toward a Christion Aesthetic, Grand 

Rapid,1978.

 It was Good:Making Art to the Glory of God,Square Art 

Books,2000.

  Steve Turner,Imagine.A Vision for Christian in the Arts,IVP,2001.  

  

  

                    

   미  과  동 원 미 과 업, Midwest 

Theological Seminary에  빈주  연  독  사  다. 1990

 동  미 과에 재직 다. 주   ‘ 브 트 : 그림 ’, ‘ 브

트  거룩  상상 ’, '미 에  만  님', '꿈꾸  ', '  취', '  

미 ', '동  미  지', ' 미  쟁 ', ' 근' 등  다.


